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한국-중국 통상마찰 재연 우려된다!
KOTRA, 중국의 2대 무역적자국 부상 … 2003년 무역흑자 230억달러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제2대 무역 역조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홍콩과 미국으로 각각 651억9000만

달러와 586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2년의 477억달러와 427억7000만달러에 비해 각각 36%와 37% 

증가했다.

사실상 중국의 영토인 홍콩과의 무역마찰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위엔화 절상압력을 높이면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중국산 TV와 섬유, 가구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피하

기 위해 환급률 인하와 미국산 수입사절단 파견 등으로 통상압력 완화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과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중국은 3국과의 교역에서 각각 403억5000만달러와 230억5000만달러, 147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해 2002년의 315억달러, 130억8000만달러, 50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타이완은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대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

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베이징 무역관 정준규 관장은 “타이완은 중화권 경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적자 측면

에서 한국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며, 2004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

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통상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통상마찰 발생에 대한 대응논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중국과의 국가별 교역규모는 일본이 1336억50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처음으로 1000억달

러 수준을 넘은 미국도 1263억9000만달러로 2위, 홍콩 874억5000만달러, 한국 632억6000만달러, 타이완 583억

7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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